
[디지털TV] 아날로그 TV의 종료선언과 라디오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아날로그 텔레비전의 종료와 디지털 전환 현황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울러 이 법에 의하여 지금 디지털방송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는 아날로그 텔레비전서비스는 2012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이후는 전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1956년에 호출부호 HLKZ(1956년 5월 12일 

개국한 국내 첫 텔레비전 방송국)로서 처음 송출이 시작된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반 백 년이 

넘는 57년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통신이 디지털로 전환이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적인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은 뉴스, 다큐멘터리 등의 정보제공뿐 아니라 연예, 드라마,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존 콘텐츠의 

고품질화, 채널의 다양화 외에 새롭게 제공되는 데이터서비스 기능을 이용한 E-Commerce 

등 방송서비스의 제공 폭을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디오방송 및 디지털 전환 현황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현황이 어떠한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국내의 텔레비전서비스 역사가 50년이 넘었다고 하였는데, 

라디오는 이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이 땅에서 라디오 

방송전파가 처음 송출된 것은 일제시대인 1927년 2월 16일이며, 당시의 경성방송국이 

호출부호 JODK, 1Kw의 출력으로 주파수 690kHz에서 방송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자주국가가 아닌 일제 강점 하에서 첫 방송서비스가 시작된 것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방송서비스의 시작은 텔레비전 보다 30년이 앞선 셈이다. 또한 텔레비전처럼 영상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쉬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편하게 접할 수 있어 더욱 대중적이고 

친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라디오 방송은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160 여 개국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파․단파․초단파 등의 전파를 사용하여 2계통 이상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텔레비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라디오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HD-Radio라고 불리는 방식으로서 중파와 초단파 대역에서 디지털라디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보다 앞서 DRM(Digital Radio Mondale)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단파, 중파 및 초단파 대역에서 디지털 라디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ISDB(Integrated Service for Digital Broadcasting)이라 불리는 통합디지털 

방송기술을 개발하여 디지털 텔레비전과 라디오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디지털 라디오서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이 되기 전, 방송위원회도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산하에 방송사, 단말제조사,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라디오 기술 및 정책연구반’ 등을 구성하여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사 라디오PD들을 중심으로 ‘디지털라디오 추진위원회’도 결성되어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준비를 해오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디지털TV 전환 및 새로운 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인 DMB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현실이다. 

 

라디오방송 및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혹자는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는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날로그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라디오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방송의 음질이 개선된다. 쉽게 말해 FM 라디오는 

CD 급으로 개선된 음질을 제공가능하며, AM 라디오는 FM 급으로 개선된 음질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둘째, 선택할 수 있는 방송채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디지털 전송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주파수 이용효율이 증대되어 동일한 주파수대역 내에 보다 많은 수의 방송채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라디오방송이라 하면 오디오 서비스만을 생각하지만 디지털라디오 서비스에는 오디오 

외에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음질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서 획기적인 차이로서 이 기능을 이용하여 뉴스, 기상,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오디오 방송과는 별도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즉 라디오 단말기가 스피커 

외에 문자나 그래픽 등 정보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포함한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와 결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부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라디오 방송의 제2 도약기를 펼쳐 줄 수 있는 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방송가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어 기존의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조직정비 등의 이유로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주요 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의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방송통신융합을 가속화할 중요동력이다.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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